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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역 이름의 가치 변화 연구: 

서울시 전철역사 이름 제 ․ 개정을 중심으로

박세준*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지하철 역사 이름이 갖는 의미를 찾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한 지역민들의 구별짓기 과정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찾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목표는 사례들을 분석하고 범주화하는 

것이다. 세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하철 역사 이름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과정의 주체를 확인한다. 그리고 전철역 이름이 갖는 교환가치와 사용가치로 

구분한다. 이 연구의 내용은 우선 전철역 이름을 변경하는 주체와 내용을 

구분한다. 주체는 지하철 역사 이름을 제 ․ 개정하는 과정의 주체 그리고 내용

은 역사 이름이 갖는 교환가치와 사용가치로 구분한다. 주체는 지역사회나 

시민단체와 관(官) 주도로 제 ․ 개정하는 경우로 구분했다. 내용은 제 ․ 개정의 

사유가 지하철 역사 명칭이 갖는 사용가치에 중점을 두는 경우와 교환가치에 

중점을 두는 경우로 구분했다. 이 연구의 결과, 역 이름의 제 ․ 개정에 있어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변화함을 확인했다. 또한 사람들이 역 이름을 바라

보는 관점이 사용가치에서 교환가치로 이동했음을 확인했다. 이동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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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증가 욕구, 구별짓기였다. 지하철 역명에서도 사용가치의 교환가치로 

이전이라는 자본주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문화자본, 지하철, 구별짓기, 교환가치, 사용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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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산업혁명기인 1860년 영국 런던에서 노동자를 싣고 도심을 달리면서 

시작된 지하철은 근대화의 상징이자 효율과 합리의 결집체였다. 최초의 

지하철이 등장한 지 114년 후인 1974년 8월, 서울에의 땅 밑에도 새로운 

길이 열렸다. 바로 서울지하철 1호선이다. 당시 이를 두고 언론은 교통혁

명이라는 수식을 아끼지 않았다. 포화 상태였던 당시 서울의 교통상황을 

해결할 새로운 이동수단에 대한 기대감의 표현이었다. 하지만 그 기대는 

80년대에 들어서 순환선인 2호선과 한강 남북을 교차하며 가로지르는 

3, 4호선이 개통하면서 이루어진다. 이후 1995년에는 5호선, 1996년 

7, 8호선, 2001년 6호선이 개통했으며, 2009년에는 민자 지하철 9호선

이, 2017년과 2022년에는 우이신설선과 신림선이 개통했다. 이 밖에도 

동북선과 서부선이 각각 2025년과 2026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다.

어떤 이들은 지하철에 대하여 기호와 숫자로 이루어진 거대한 쇳덩이

로 평가 절하하기도 한다. 단순히 이동이라는 사용 가치만 바라본다면 

그것은 틀린 말이 아니다. 하지만 2022년 한국에서 지하철은 더이상 

이동이라는 기능에 충실한 곳이 아닌 그 이상의 곳이 되었다. 특히 400개 

이상의 지하철역은 해당 지역의 작은 중심지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역을 

중심으로 형성한 역세권은 해당 지역의 ‘대표지’로서 기능한다. 이들은 

지역민들에게는 소속감과 타 지역민들과 구별하는 역할을 하고, 타 지역

민들에게는 이들 지역민을 타자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지하철 역만

큼이나 문화자본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파트다. 

아파트를 문화자본으로 주목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아파트는 포드주의 

효율성 전파, 공동체 의식 약화, 지위 구별짓기 강화, 여론의 쏠림과 불안

정, 공동체의 이익집단화 등 5가지의 특징을 지적했다(강준만, 2004). 특

히 구별짓기 강화를 바라봄에 있어 이 연구에서 주장하는 ‘브랜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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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은 지하철역 개명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파트는 지위 구별짓

기 강화에 큰 역할을 했는데, 다양한 인종, 민족이 모여 사는 사회와는 

달리 한국 사회에서는 사람들을 구별할 만한 기준이 상대적으로 약하며, 

“너도 하면 나도 하겠다”는 평등 욕망이 일부 계층의 구별짓기를 추종하

는 결과로 나타난다. 동질화되고 획일화된 주거 체제인 아파트가 오히려 

아파트간 구별짓기를 부추기고 있는데, ‘거주지 분리’와 더불어 ‘브랜드 

분리’ 현상이 바로 그것이다. “당신이 살고 있는 곳이 당신을 말해줍니다”

라는 광고에서 보듯 거주지뿐만 아니라, 아파트 브랜드로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려 한다. 아파트라고 해서 다 같은 아파트가 아니라는 것을 시위하

려는 것처럼 ‘아파트’라는 이름조차 싫다는 듯 다른 이름을 쓰려는 시도

는, 90년대 말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다. ‘∼빌, ∼빌리지’ 등의 이름이 

유행했고, ‘∼힐, ∼뷰, ∼파크’ 등이 뒤를 이었으며, ‘∼팰리스, ∼캐슬’을 

지나 현재는 ‘∼움, ∼오’ 등이 등장했다. 

공공 공간으로 지하철에 대한 선행연구는 공적공간으로서 지하철에 

대해 주목한다(전규찬, 2008, 2009, 2010). 이 연구는 공적공간으로서 

지하철에 대해 주목한다. 거대 수도의 중요한 인프라이자 도시생활의 

공간 및 사회 토대로서 기능하는 것이 지하철이다. 지하철은 물리적으로 

건축된 시설,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공간, 그리고 동시에 끊임없이 뭔가를 

매개하는 미디어로서 대중들의 삶에 참여한다. 지하철 공간의 복잡성은 

주로 자본의 입장에서 진행하는 지하 아케이드, 상가들로 인해 심해진다. 

3호선 고속버스터미널역은 호텔을 비롯한 서구 소비공간과 바로 접속되

어 있고, 2호선 삼성역은 무역센터와 복잡하고 세련된 아케이드들로 연

결한다. 5호선 목동 오목교역과 현대백화점 사이에는 지하철에서 나온 

대중들은 지상의 높다란 주상복합 아래로 끌려간다. 여기에는 대자본이 

경영하는 백화점과 아케이드의 고급소비 공간이 있고, 입장하는 이들은 

물신주의 회랑을 통해 포스트/탈현대 지하 초소비 공간으로의 통과의례

를 체험한다. 좌우에 설치된 프레임들이 고가의 상품을 선전한다면, 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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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설치된 모니터들은 대중들이 소비할 수 있는 것들을 홍보한다.

지하 내부 공간뿐만 아니라 지상 도시 공간 자체의 재구성 과정에도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데, 근처의 부동산 가격을 천정부지로 

뛰게 한 요인 중 하나도 인근의 지하철역이다. 서울의 공간적 문맥에서 

지하철역은 부동산과 뉴타운, 난개발과 깊이 연관이 있다.1) 구로공단이 

아파트촌으로 변모한 것도, 역세권에 아파트 대단지가 조성되는 것도, 

9호선 개통으로 9호선의 상징색인 ‘골드라인’이라는 것이 뜨는 것도 모

두 지하철역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하철 역사 이름이 갖는 의미와 

문화자본으로 작동하는 것에 대한 연구는 학계나 사회에 큰 의미가 있다. 

인천지역 지하철역 이름을 파악한 선행연구도 있지만(박덕유, 2007), 

유래를 조사하는 데 그치고 있어 이 연구가 의미가 있다.

이 연구의 목표는 지하철 역사 이름이 갖는 의미와 지역민들의 구별짓

기 과정을 구체화한 경험의 수준에서 밝히는 것이다. 지하철 역사 이름은 

개통 전에 제정되는 경우와 개통 후 개정되는 크게 두 경우가 있다. 그 

과정에서 정부의 일괄 행정으로 확정되는 경우와 해당 지역민과의 협의

를 거쳐 확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후자의 경우는 지역민들이 지하철 역사 

이름을 문화자본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확연히 드러난다. 개통 전보다는 

개통 후 변경되는 사례에서 이러한 양상이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각각의 

사례는 큰 차원에서는 구별짓기에 따른 행동이지만 세세한 사례는 차이

가 다르다. 따라서 지하철 역사 이름의 제 ․ 개정의 사례들을 분석하고 

범주화시키는 것이 본 연구의 세부 목표라 할 수 있다. 세부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 지하철 역사 이름을 제 ․ 개정하는 과정의 주체 그리고 역사 

이름이 갖는 교환가치와 사용가치로 구분한다. 

1) 이를 메트로폴리탄 토건 자본주의로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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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 배경 및 연구방법

1. 이론 배경

문화자본은 문화 취향이 자본의 역할울 할 수 있다는 뜻으로 개인의 

취향이 희소 가치를 획득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Bourdieu, 2005). 

문화 취향이 자본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경제 자본이나 사회 자본과 마찬

가지로 문화자본 역시 계급 재생산의 기제가 될 수 있음을 뜻한다. 즉, 

상류계층은 그들만의 고급 취향을 문화자본으로 삼아 자신들과 중하류 

계층과 구별을 짓고, 계급을 재생산한다. 문화자본으로 작동 가능한 것들

은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는 식생활, 다양한 옷을 입고 다니는 의생활, 

클래식 음악을 듣고, 영화나 오페라를 보고, 책을 읽고, 그림을 감상하는 

것과 같은 여가 생활, 우수한 학업성적을 얻거나 졸업장을 받는 학교 

생활, 나아가 사는 주거 생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사람들의 개인 취향과 문화자본 소비 경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계층과 계급 영향이 크다. 사람들은 상류층/하류층과 같은 계급의 위치

와 진보냐 보수냐와 같은 이념 성향, 다양한 취향이 비슷할수록 사이가 

더 가까워지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취향의 차이가 출신, 직업, 정치 성향

의 차이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를 두고 문화와 계급이 상동구조(相同構

造)를 이루고 있다고 본다(정일준, 2005). 그러나 문화적 취향 혹은 문화 

소비행태가 반드시 사회계급과 기계적이고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닌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고상한 취미나 스포츠가 중산층에 의해 채택될 때 상류층은 이를 

버림으로써 이러한 고상한 취미는 더이상 상류층만의 전유물이 아니게 

된다. 역으로 하류층의 문화적 취향이 상류층에 전파될 수도 있다. 청바

지는 과거 미국의 하류층 노동자들이 즐겨 입었지만 이제 명품 청바지의 

경우 일부 상류층만 구입할 수 있는 아이템이 되었다. 이런 문화생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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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취향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상류층의 과시적이고 차별적 의도가 

담긴 상징적인 행위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을 “구별짓기”라고 

한다.

경제자본이나 사회자본은 계급의 영향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하지

만 문화자본은 계급의 영향에서 자유롭고, 개인의 노력과 성향이라고 

여기기 쉽다. 그러나 계급에 따라 상징의 측면에서 사회 우위를 결정하

고, 상층계급과 다른 취향에 대해 자연스럽게 배제와 차별을 행할 수 

있는 체화된 반응을 유발하기도 한다(오지현 ․ 차영화 ․ 김서현 ․ 박해란 ․
최샛별, 2021). 이런 점에서 구별짓기는 상징 폭력을 통한 계급 재생산의 

방식으로 사용되곤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명 “브랜드 아파트”를 선호하

는 현상의 등장이 단순히 소비 성향이 아니라 계급 재생산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는 이 연구의 주제인 지하철 역명에서도 마찬가지다.

2. 연구방법

이 연구는 우선 역사 이름을 변경하는 주체와 내용을 구분한다. 주체는 

지하철 역사 이름을 제 ․ 개정하는 과정의 주체 그리고 내용은 역사 이름

이 갖는 교환가치와 사용가치로 구분한다. 주체는 지역사회나 시민단체

의 요구가 반영되어 협의가 이뤄지는 경우와 관(官) 주도로 제 ․ 개정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제 ․ 개정의 사유가 지하철 역사 명칭이 갖는 사용가치

에 중점을 두는 경우와 교환가치에 중점을 두는 경우로 구분한다. 이후 

각각의 차원에 속하는 사례들을 범주화시킴으로써 세부 목표를 달성코자 

한다. 이 연구에서 말하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는 다음과 같다. 역명 

제 ․ 개정에 있어서 역명을 바라보는 태도가 지하철 이용객이나 지역주민

이 지하철역을 다른 역과 혼동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거나 제정 당시 지형

지물이 사라져서 개정하는 경우는 사용가치로 구분하고, 지하철 이용객

의 편의가 아닌 지역의 이미지나 홍보 등을 위한 제 ․ 개정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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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가치로 구분한다.2) <그림 1>은 x축을 사유로, y축을 제 ․ 개정 주체

로 둔 분석틀이다. 

지하철 역사 이름의 제 ․ 개정을 알아보기 위한 대상은 서울 권역의 

전철역으로 한다. 국철 경인선과 경부선, 3호선, 4호선, 8호선의 경우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있는 역을 관리하기도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2022년 12월 현재 행정구역상 서울에 있는 지하철역 332개 역을 대상으

로 한다. 그중에서도 역명이 개정된 경우와 정식 개통 전 확정이 유력했

으나 변경된 역을 중점으로 한다. 

이들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방법은 정부의 문서와 신문 

등 1차 자료를 이용한 문헌 연구이다. 정부의 문서 경우 기초단체 지명위

원회와 광역단체 지명위원회의 회의록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누구의 

주도로, 어떠한 사유로 역사의 제 ․ 개정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고, 신문의 

경우 제 ․ 개정 과정에 있어 지역사회의 욕구를 파악할 수 있다. 다음으로

는 지역민들이 모아 개설한 파크리오 입주자대표회의 카페와 잠실파크

2) 역사 이름을 기표와 기의로 구분하기도 한다. 동네이름이 지하철 역명이 되는 경
우부터 주변 지형/지물을 역명으로 사용하는 것을 거쳐 옛 지명을 사용하는 것까지 
기의 수준이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제 ‧ 개정 주체(官)

사
유
⁀
교
환
가
치
‿

사
유
⁀
사
용
가
치
‿

제 ‧ 개정 주체(民)

<그림 1>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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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사랑방3)를 참여관찰을 통해 지역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확인한

다. 이들 카페를 참여관찰하는 까닭은 이들이 민간 주도의 역 개명 운동

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Ⅲ. 지하철 역사 이름 제 ․ 개정 규칙과 현황

지하철 역사 이름의 개정 및 제정 규칙은 관할구청의 주민의견을 수렴

한 후 지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지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다. 역사 이름의 제 ․ 개정은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정해진다.

◦ 정거장 주변의 옛지명 또는 법정 및 행정구역 명칭 

◦ 고적 ․ 사적 등 문화재 명칭 

◦ 국가 주요 공공기관 또는 주요 공공시설 명칭 

◦ 기타 시민이 정거장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는 지역 명칭 

※ 부득이 특정기관 명칭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역사주변 여건, 역사와의 

거리, 시민의 인지도, 시설의 규모, 통행인구 등을 감안하여 정거장 고유명칭 

하단에 병기 

※ 2기 지하철4)부터는 대학명을 역명으로 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역사가 대학 부지 내에 위치하거나 대학과 접하여 대표지역명으로 인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대학명을 표기하고5), 국철구간과의 형평성

을 고려하여 이격거리 500m 정도, 학교규모도 종합대학 이상으로 재학생 

2,000명 수준인 경우에는 병기. (국철구간인 철도청은 전문대 이상, 재학생 

3) 파크리오 입주자대표회의 카페(http://cafe.naver.com/siyoung32)의 회원수는 
2,942명이고, 잠실파크리오사랑방 <파. 사. 랑> 카페(http://cafe.daum.net/ 
jamsilsy)의 회원수는 3,665명이다. 

4) 5,6,7,8 도시철도. 

5) 7호선 숭실대입구(살피재), 6호선 고려대(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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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명 이상인 경우에 병기 사용)  

(출처: 서울시 지명위원회)

이후 절차는 정거장 위치를 선정하면서 지명 유래를 조사한 후, 구청 

혹은 시청의 의견 및 이를 통한 주민의견 반영을 하여 정거장 명칭안을 

선정한다. 그 다음 각 관할 지명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하게 된다.

1974년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된 이래 36년간 지하철역 이름이 바뀐 

것은 총 35차례6)로 개명에 대한 지명위원회 입장은 상당히 보수적이다. 

서울대로부터 1.5km 떨어진 서울대입구역이나 서초동과 역삼동 자리에 

있는 강남역은 ‘뜬금없다’며 개명 대상 1호로 꼽히지만 이미 그 지역을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됐기에 “되도록 바꾸지 말자”는 결론이 났다.7) 

반면 개정이 쉽게 이루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2004년 구로공단역이 

구로디지털단지역으로, 가리봉역이 ‘가산디지털단지’로 바뀌었고, 동대

문운동장역은 2009년 12월 역 이름이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으로 바뀌

었다. 5호선 김포공항역은 국문명은 변하지 않았으나 영문명이 ‘Gimpo 

International Airport’에서 2001년 ‘Gimpo Airport’로 한차례 개정

되었다가8) 2004년 ‘International’을 넣어야 했다. 

이외에도 2008년 국철 경부선 시흥역이 금천구청역으로, 8호선의 산

성역과 남한산성입구역은 각각 남한산성역과 단대역으로 개통되었으나 

1998년 개정됐고, 지하철 2호선 성내역은 2010년 잠실나루로, 같은 2호

선 건대입구역은, 정식 역명이 화양역, 부역명이 건대입구역이었다가 

1985년 부역명이 정식 역명으로 개정되었다. 5호선 청구역의 경우 개통

6) 부역명(副驛名) 추가 및 삭제 포함한 수치.

7) 동아일보. 2010. 07. 13. “서울 지하철 36년간 35차례 ‘역이름 개명’… 사연도 
가지가지”.

8) 국민일보. 2001. 05. 11. “국내선으로 바뀐 김포공항 아직도 ‘International 
Air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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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 몇 달 되지 않아 광희문역에서 청구역으로 바뀌었다. 개롱역은 개농

(開籠)역에서 2000년 개롱(開籠)역으로 개정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표

1>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정된 사례 이외에도 개통 전의 가칭과 개통 후의 역명이 바뀌는 

경우도 존재한다. 6호선의 새절역은 개통 전에는 신사역이었으나 개통 

후 새절역으로 제정되었고, 7호선의 뚝섬유원지는 개통 전에는 자양역이

었다. 9호선의 구반포와 신목동의 경우, 구반포역의 첫 명칭은 ‘서릿개’

였고, 신목동의 원래 이름은 용왕산역이었다. 9호선 신논현역의 경우 

주변에 이미 널리 알려진 ‘교보빌딩사거리(구 제일생명사거리)’로 이름을 

지으려 했으나 개통될 때에는 신논현역으로 된 경우이다.

이러한 지하철 역사 이름을 제 ․ 개정의 주체는 지역사회 또는 관청이

<표 1> 지하철 역사 이름 개정 현황

현재 역명 개정 전 역명 개정 시기 개정 사유

건대입구역 화양역 1985년 역명과 지역의 불일치

외대앞역 휘경역 1996년 역명과 지역의 불일치

청구역 광희문역 1997년 다른 역으로 혼동 우려

산성역 남한산성역 1998년 다른 역으로 혼동 우려

남한산성입구역 단대역 1998년 다른 역으로 혼동 우려

개롱역 개농역 2000년 한글표기법 변화

김포공항역 김포국제공항역 2001년 인근 지형 지물 변화

구로디지털단지역 구로공단역 2004년 인근 지형 지물 변화

가산디지털단지역 가리봉역 2004년 동이름 변경 

금천구청역 시흥역 2008년 다른 지역으로 혼동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동대문운동장역 2009년 인근 지형 지물 변화

잠실나루역 성내역 2010년 다른 지역으로 혼동

광운대역 성북역 2013년 역명과 지역의 불일치

잠실새내역 신천역 2016년 다른 역으로 혼동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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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 ․ 개정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요구가 반영되어 협의가 이뤄지는 경

우와 지역사회 요구보다는 관 주도로 제 ․ 개정하는 경우의 한 축과 제 ․ 개정

의 사유가 지하철 역사 명칭이 갖는 사용가치에 중점을 두는 경우와 교환

가치에 중점을 두는 경우의 한 축으로 각각의 차원에 속하는 사례들을 

범주화시켜보면 <그림 2>와 같은 유형을 발견할 수 있다. 

1사분면은 관 주도 사용가치 중심의 역사 이름 제 ․ 개정의 사례들로 

“공무원형”으로 볼 수 있다. 단순히 지형지물이 변해서, 역명이 혼동을 

주기 때문에 바꾸는 것으로 주민이나 시민들의 입장보다는 행정중심으로 

제 ․ 개정이 일어난다. 2사분면은 관 주도 교환가치 중심으로 “정치인형”

으로 볼 수 있다. 제 ․ 개정의 사유는 공무원형과 다를 바 없지만, 제 ․ 개정

을 통해 해당 지역들을 홍보하려는 이면의 목표가 있고, 때때로 해당 

단체장의 업적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3사분면은 민 주도 교환가치 중심

으로 “복부인형”이다.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부녀회나 입주자대표회를 중

심으로 역사 이름 제 ․ 개정을 통해 집값 상승이나 구별짓기를 시도하기 

때문이다. 민 주도 사용가치 중심의 4사분면은 “시민운동가형”으로 관에

서는 미처 신경쓰지 못한 부분을 찾아서 스스로 좋은 방향으로 제 ․ 개정

을 이뤄내기 때문이다.  

관(官)주도

교
환
가
치

정치인형 공무원형
사
용
가
치복부인형 시민운동가형

민(民)주도

<그림 2> 제 ․ 개정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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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하철 역사 이름 제 ․ 개정 범주화 및 분석

공무원형 개정 사례는 가장 빈번하게 발견할 수 있다. 지하철 공사 

자체가 관 주도로 이뤄지고, 역사 이름 제 ․ 개정의 심의 및 결정 역시 

관에서 주도하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제 ․ 개정이 이뤄진다. 이러한 제 ․ 개정

의 주된 사유는 이용객의 편의 중심이다. 시흥역이 금천구청역9)으로, 

단대역과 남한산성역이 남한산성입구역과 산성역으로 바뀐 것은 다른 

지역 혹은 다른 역으로 혼동의 우려가 있고, 또 실제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2008년 개정된 금천구청역의 경우는 1908년 당시 

역사가 위치한 행정구역은 경기도 시흥군으로, 지역의 이름을 따서 시흥

역으로 시작을 했다. 이후 행정구역이 변하면서 서울시 시흥동으로 동네 

이름은 계속 유지가 되었으나 경기도 시흥시와 혼동이 된다는 이유로 

인근에 준공된 금천구청으로 개정된 사례라 하겠다. 8호선의 산성역과 

남한산성입구역은 이용객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개정되었다. 이 두 

역은 각각 남한산성역과 단대역으로 개통되었으나 단대역이 옆 역인 단

대오거리역과 혼동되기 쉽다는 이유로 개정되었고, 남한산성역 역시 개

정된 남한산성입구역과 혼동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함께 개정했다.10) 

휘경역이 외대앞역으로 바뀐 것 또한 이용객의 편의를 중심으로 바뀐 

것으로 볼 수 있다. 외대앞역이 위치해 있는 곳은 이문동으로 휘경동과는 

거리가 떨어져 있다. 1974년 개통 당시 회기역이 개통되지 않아 휘경동 

주민들이나 휘경동을 찾아가는 이용객들에게 큰 문제는 없었으나 이후 

1980년 회기역이 휘경동에 개통되자 발음도 비슷하고 휘경동을 찾는 

이용객들의 불편이 제기됐다. 이후 1984년 열차사고11)로 이미지가 좋지 

9) 서울신문. 2008. 12. 25. “금천구청역이라 불러주세요”.

10) 이용객들의 혼란을 줄인다는 이유로 변경됐지만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의
견도 많다(국민일보, 2002. 04. 19., “남한산성 가는 지하철 역이름 헷갈려요”).

11) 동아일보. 1984. 10. 02. “전동차 貨物列車에 받혀 3명 死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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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게 되자 역명 개정의 요구가 늘었고, 결국 1996년 인근의 대학교이자 

부역명으로 사용되었던 외대앞역으로 개정되었다. 외대앞역 개정의 경우 

이미지 쇄신이라는 교환가치로 보기에는 사고시점과 개정시점의 기간이 

오래고, 부역명을 정식역명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사용가치로 봐야함이 

옳겠다.

공무원형 개정의 또다른 사유는 역사 이름 제정 당시와 현재의 상황이 

변한 것도 있다. 5호선 김포공항역의 경우 1996년 개통 당시 국제공항으

로서 기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문명에 International이 들어갔으나, 

2001년 국제선 기능이 인천공항으로 넘어가면서 삭제되었다. 그 후 

2003년 일본 하네다 노선이 취항하고,12) 2007년 상하이 홍차오 노선이 

취항하는13) 등 국제선 기능을 일부 회복하여 다시 International을 추가

하는 개정이 일어났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의 경우도 김포공항과 비슷하

다. 1983년 개통 당시에는 서울운동장역이었으나 1985년 서울운동장이 

동대문운동장으로 개명되면서14) 역명 또한 개정되었다. 이후 2007년 

동대문운동장이 철거된 후에도 높은 인지도로 인해 개정되지 않았으나, 

2009년 운동장 부지에 지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이 개장15)하는 관계로 

역명을 개정하게 되었다.

개롱역은 앞의 사례들과 달리 특이한 경우지만, 공무원형 범주에 넣기

에 부족하지 않다. 역사가 위치해 있는 개농(開籠)동의 발음 표기법이 

개롱(開籠)동으로 바뀐 관계로 2000년 역명 개정을 하게 됐기 때문이

다.16) 이는 인근 시설물의 이름이 변경되어 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12) 문화일보. 2003. 12. 01. “김포∼하네다 하늘길 열렸다”.

13) 문화일보. 2007. 10. 30. “김포∼홍차오 노선 개통 ... 상하이까지 최소 1시간 
이상 단축”.

14) 경향신문. 1985. 01. 17. “국립경기장 등 이름 확정”.

15) 한국일보. 2009. 10. 26. “동대문에 조선의 역사가 살아났다”.

16) 지하철 역뿐만 아니라 인근의 개농사거리, 개농공원 등도 개롱사거리, 개롱공원
으로 개정했다(연합뉴스, 1999. 11. 26., “4.19묘역 앞길 ‘4.19길’로 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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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명 자체의 변화가 역명 개정으로 이어진 사례라 하겠다. 개통 후 

개정되는 사례 이외에도 개통 전에 지명위원회에서 마련한 역명을 바꾸

는 경우도 존재한다. 9호선 신논현역의 경우 이미 널리 알려진 ‘교보빌딩

사거리(구 제일생명사거리)’로 이름을 지으려 했으나17) 국가기관이나 관

청이 아닌 사기업의 이름을 역명에 넣을 수 없다는 이유로 신논현역으로 

개통했다.

관 주도와 달리 민간 주도의 개정은 쉽지 않다. 5호선 광희문역이 청구

역으로 바뀐 것 이외에는 개통 전에 변경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청구역

은 개통할 때까지는 광희문역이었으나, 같은 5호선의 광화문역과 이름이 

비슷하고, 실제 광희문은 청구역보다는 동대문운동장역과 가깝다는 주민

들의 민원과 시민단체의 노력으로18) 개통한지 몇 달 되지 않은 1997년 

개정되었다.19) 6호선의 새절역 같은 경우 역이 위치한 곳이 은평구 신사

동이어서 개통 전에는 신사역이었으나 3호선에 신사역이 이미 존재하고 

있어 혼동이 된다는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신사(新寺)동의 한글 뜻인 새

절역으로 제정하고 개통되었다. 7호선 뚝섬유원지역도 주민들의 민원으

로 역명이 개통 전에 변경됐다. 최초 계획은 역사가 위치한 자양동에서 

유래한 자양역이었으나 주민들이 자양역보다는 뚝섬유원지가 더 찾아오

기 쉽다는 이유로 변경을 요청해서 뚝섬유원지역으로 제정하여 개통했

다.20)

시민운동가형의 경우, 공무원형보다 역명 개정이 쉽지 않은데, 지금은 

잠실나루로 변경된 성내역의 개정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다. 1980년 인근

에 성내천이 흐른다고 해서 성내역으로 제정할 때까지는 어떠한 문제가 

없었으나, 성내역이 위치한 신천동이 강동구에서 송파구로 1988년 분구

17) 한국경제. 2007. 03. 28., “근린상가 투자 가이드‥상권 형성 3∼5년 걸려”.

18) 연합뉴스. 1997. 02. 28. “시민단체, 지하철역명 변경요구”.

19) 연합뉴스. 1997. 03. 26. “지하철 역이름 등 바꿔”.

20) 매일경제. 1997. 10. 15. “지하철역 등 지명 39건 서울시 새로 제 ․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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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면서 이용객들의 혼란이 생겼다. 분구가 되기 전까지는 강동구 성내

동에 가기 위해 강동구 신천동의 성내역을 이용하는 것에 큰 불편이 존재

하지 않았으나, 분구 이후 강동구 성내동에 가기 위해 송파구 신천동에 

위치한 성내역을 이용하는 것에 불편을 느끼기 시작했다. 또한 같은 강동

구 내의 다른 동과 강동구와 송파구라는 다른 구에서의 역명과 지명 혼동

은 지역 내에 사는 주민과 이용객들에게 큰 불만이었다. 90년 대에 들어 

지역주민들은 역명과 지명의 불일치를 이유로 역명 개정을 요청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는데, 그 이유는 성내역의 ‘성내’는 성내동의 ‘성내’가 

아닌 성내천의 ‘성내’에서 유래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상실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정치인형의 사례로는 구로디지털단지역과 가산디지털단지역, 광운대

역이다. 두 역이 역사 이름 개정 신청을 하게 된 공통된 이유는 ‘시대 

변화에 따른 이미지 쇄신’이다. 과거 공장 밀집 지역이었던 구로공단역은 

2000년 이후 정보기술(IT) 업체들이 들어서면서 ‘IT 밸리’를 형성하자 

구로구청은 기존의 구로공단과 시대상황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직접 역

명 개정을 요구했다. 구로구에서 분구되면서 기존의 가리봉동의 대부분

을 포함한 금천구청은 가리봉동을 가산동으로 이름을 바꾸고, 이에 맞춰 

가리봉역의 역명 개정을 요구를 했다. 구로공단과 가리봉의 이미지는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공’, 신경숙의 ‘외딴방’ 박노해의 ‘노동

의 새벽’의 모티브가 되는 지역이었다는 말로 이미지가 어떠한 지는 충분

히 상상할 수 있고, 또한 구로디지털단지역 제막식에서 양대웅 구로구청

장은 “산업화와 근대화를 상징했던 구로공단이 이제는 첨단산업단지로 

발돋움하면서 구로는 이제 명실상부한 디지털도시로 변모했다”며 “역명

을 바꾼 것을 계기로 구로구는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고 밝혔다.21)

근대화와 산업화의 상징이었던 공단이 없어지고, 첨단산업단지로서 

구로의 이미지를 찾는 구청장의 말에서 구로구에 대한, 구로공단에 대한 

21) 내일신문. 2004. 10. 12. “근대화의 상징 ‘구로공단역’ 역사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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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고, 가난하며 낙후된 이른바 ‘공순이’ 이미지를 벗어버리겠다는 이면의 

의도가 역명 개정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가리봉역의 개정 작업도 구로공

단역과 마찬가지로, 표면으로는 가산동에 있는 역에 대한 제이름을 찾아

준다는 사유지만 이면에는 가리봉역이 가지는 구로공단과 같은 이미지를 

지워버리고자 하는 데 있다. 가리봉동에 대한 이미지가 나쁘지 않다면 

1995년 구로구에서 분구를 했을 때, 대부분의 가리봉동을 포함한 금천구

가 동 이름을 가산동으로 바꿀 이유가 없는 것은 이에 대한 방증이라 

하겠다. 또한 2003년 한차례 가리봉에서 가산으로 이름을 바꾼22) 이후 

다시 2005년에 가산디지털단지라는 이름으로 개명하는 것은23) ‘제이름

찾기’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음의 금천구청장의 발언도, 구로구청

장의 발언과 마찬가지로 역이름을 통해 구를 홍보하려는 목적을 명백하

게 드러낸다.

금천구가 태어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이번에 

이름이 바뀐 가산디지털산업단지역을 중심으로 최첨단 IT산업 메카인 금천구

를 널리 알리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24)

이처럼 두 역은 ‘시대 변화에 따른 이미지 쇄신’, ‘역명 제이름 찾기’ 

등의 표면의 이유보다는 구로구청과 금천구청이라는 관에서 주도하여 

구의 이미지를 높이는 일환으로 역명을 개정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역명 개정에 있어 역에 대한 교환가치가 높은 사례라 하겠다. 게다가 

구로구청장과 금천구청장은 역명 개정을 구청장 역임 당시 업적으로 홍

보하는 등 역명 개정을 통해 자신들의 선거 운동에 활용하기도 했다. 

복부인형의 사례는 개정과 제정 두 부분으로 나눠 살펴봐야 한다. 문화

자본으로서 역을 바라보고, 구별짓교환가치 수단으로서 지하철역을 이용

22) 문화일보. 2003. 03. 26. “가리봉, ‘가산역’개명 지하철 7호선 내달부터”.

23) 한국일보. 2005. 03. 31. “청계천시점부 광장이름 ‘청계광장’으로”.

24) 서울신문. 2005. 07. 08. “가리봉역 이름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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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는 모습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역명 개정에서 이 유형

에 들 수 있는 사례는 건대입구역과 잠실나루역 그리고 잠실새내역이다. 

1980년 2호선 개통과 함께 화양역으로 출발한 건대입구역은 1985년 

부역명이었던 건대입구를 정식 역명을 삼게 된다. 1기 지하철 역명에서

는 대학교 이름을 역명으로 사용하던 시대에 건국대학교가 민원을 제기

했다는 표면의 이유가 있지만 이면의 이유는 화양리가 당시 유명한 윤락

가였기 때문이다. 1999년 윤락가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화양동=화양리 

윤락가’25)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성업하던 80년대

에는 지금보다 더 심각했다. 이에 건대입구역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

지 않았고, 때마침 건국대학교의 노력으로 역명 개정에 이르게 된다. 

지역 이미지를 위해 역명 개정을 하게 된, 복부인형 사례라 할 수 있다.

잠실나루역과 잠실새내역의 경우, 민 주도의 교환가치 중심이 확연하

게 드러나는 사례다. 앞서 설명했듯이 성내역의 개명운동은 역사가 깊다. 

그러나 2010년에 와서야 개정에 성공한 것은, 전국에서 세대수가 가장 

많은 단지인 파크리오의 새로운 입주자들의 힘이 컸다. 성내역 개통 시기 

때부터 살던 주민들은 성내역에 대한 교환가치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들의 비율이 비슷했으나 새롭게 입주한 사람들은 성내역에 대한 교환가

치가 높았다. 특히나 주변사람들이 강동구 성내동으로 오해를 한다는 

이유로 성내역에 대한 개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고, 성내역이라는 

이름으로는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는 이유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의 

공식 개명 사유는 재건축 등 지역개발로 인한 주변 여건 변화로 성내천의 

의미 유지는 상실되었고, 강동구 성내동과 이름이 같아 주민, 외부시민, 

관광객에게 혼란 및 시간, 경제적 낭비 초래, 실제 행정구역과 상이한 

명칭, 주변지역 교통혼잡 가중이었다.26)

2008년 8월 입주가 시작되고 2009년 4월부터 입주자 대표회의와 

25) 동아일보. 2001. 08. 30. “망우-미아-화양동 주민 ‘동이름 바꿔줘요’”.

26) 송파신문. 2009. 09. 12. “노승재 송파구의원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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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회에서는 성내역 개명을 위해 회의와 구청방문을 시작했다. 파크리

오 입주자들을 중심으로 성내역 개명에 대한 의견 조사표 및 탄원서를 

제출하는데 그 수가 5,600부였다.27) 송파구청의 그전까지의 입장은 성

내천에 대한 의미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그 당시의 탄원서는 

수백 장에 불과했다. 그러나 수천 장의 탄원서가 접수가 되자 송파구청에

서는 성내역의 역사 이름 개정에 대해 움직이기 시작한다.28) 지역 주민 

공감대형성 및 여론조성이 되자 구의원이 역사 이름칭 개정안을 발의하

고, 이 발의안을 송파구의회에서 의결, 서울시는 서울메트로로 의결안을 

송부를 하고 송파구청에 주민의견 여론주사 요청 및 실시를 하게 된다. 

주민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로 송파구 지명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

통과하고 다시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 심의 및 확정에 이르는 과정은 

1년이 걸렸지만 그동안 성내역 개명에 있어 걸린 시간에 비하면 짧다고 

27) 가. 성내역 개정 희망 유무 
 □ 개정해야 한다: 5,601부. □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 59부. 전체: 5,660부.
나. 개정시 희망 역명 조사 결과
 □ 잠실나루역: 5,200부. □ 송파나루역: 200부. □ 동잠실역: 165부. 
 □ 한성백제역: 19부. □ 여울목역: 17부. □ 전체: 5,601부. 
 (출처: 파크리오 부녀회, http://cafe.daum.net/lovejpb/4H21/20)

28) 박○○님이 전집행부시 1차로 부동산가계와 조합원모임에서 성내역변경탄원서 
수백 장를 받아 해당관청에 제출하였으나 반려됨. 반려사유는 성내천의 의미를 
유지해야 한다, 2차로 저는 준공관련업무와 교회 건때문에 업무량 폭주로 박○
○님이 박××감사와 협의하여 사전점검행사를 활용해 받아낸 수천 매가 힘을 
발휘한 것입니다. 수고하여주신 박○○님 감사합니다. 09.07.12 10:19

홧팅 내가 받은 설문지 180여 장은 모두가 잠실나루역이었는데 5,200여장 밖에 
안되다니 좀 아쉽네요. 우쨓든 성내역 바꿔지기를 바라고 기대해 보지요! 사실 
잠실주공단지에서 25년 이상 살 때 잠실동에 신천역 불만의 야기는 나왔어도 바
꿔준다고 서명 받으라는 적은 없었습니다 이번 성내역 바꿔 준다고 한 것도 우
리 파크리오 7,000여 세대의 위력이 아닌가 십기도 합니다. 꼭 바꿔지길 기대합
시다 (파크리오 부녀회장님, 총무님) 수고하셨습니다 09.07.10 17:26 답글 

정△△ 그동안 고생많으셨습니다. 손수 이리저리 조사표를 받으러 다니시는 모
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울 모두의 파크리오~ 우리의 사랑의 보금자리입니다~ 
09.07.10 18:44 

(출처: 파크리오 사랑방, http://cafe.daum.net/jamsilsy/5k5p/4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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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에서 봤을 때 성내역이 잠실나루로 개정된 것은 

파크리오 입주자들의 구별짓기를 통해 역사를 높은 수준의 교환가치 대

상으로 바라본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성내역의 이러한 성공 이후에 잠실

엘스입주자모임(http://cafe.naver.com/jsls)에서는 신천역 개명을 위

해 노력했고, 그 결실로 잠실새내역으로 개칭이었다. 또한 가든파이브를

사랑하는모임(cafe.daum.net/G5LOVE)에서는 장지역을 개명하자는 

움직임이 있다.29)

민자 지하철 9호선의 두 역인 신목동과 구반포는 역시 역사 이름 제정

에 있어서 복부인형 사례에 적합한 역들이다. 지하철 역사 이름 제정 

규칙에 의거해서 두 역은 각각 용왕산역과 서릿개역으로 잠정 결정이 

나 있었다.30) 용왕산은 역 반경 200m에 있는 산으로 그 역 주변을 대표

할만한 지형지물이었고, 서릿개는 구반포역이 위치한 곳의 옛지명으로 

역사 이름 제정 규칙에 어떠한 위반도 하지 않은 이름들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입장은 그렇지 않았다. 

역사 이름을 교환가치로서 바라본 주민들은 부동산과 주거지 구별짓

기에 불리한 용왕산과 서릿개보다는 ‘목동’과 ‘반포’가 가지고 있는 고급

스러운 이미지를 택했다. 반포(盤浦)의 우리말이자 ‘개울물이 굽이쳐 흐

른다’는 뜻의 ‘서릿개’는 어감이 욕설로 비춰질 소지가 있고 남의 과일을 

훔치는 ‘서리’를 떠올리게 한다며 일대 아파트 주민 6,700여 명31)이, 

용왕산 역시 목동1단지 아파트 주민 2,800여 세대32)가 용왕산이라는 

이름이 목동과 연계가 되지 않고 생소하다는 이유로 역명 변경을 요구했

다. 결국 서울시 지명위원회는 실제로 이용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

여 역사 이름을 변경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해당 관청은 서울시 지명위원

29) 뉴스와이어. 2010. 11. 17. “장지역을 가든파이브역으로…가든파이브 입주자
들, 장지역 개명 운동 나서”.

30) 한국일보. 2008. 05. 02. “지하철 9호선 역명 알아두세요”.

31) 한국일보. 2008. 08. 27. “지하철 6개 역이름 바뀐다”.

32) 한국일보. 2008. 08. 27. “지하철 6개 역이름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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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권고대로 역명을 구반포역과 신목동역으로 결정했다. 복부인형 역

사 이름 개정의 사례를 볼 때, 지하철 역을 역 이상의 무엇, 교환가치로 

보는 경향이 뚜렷했다. ‘잠실’, ‘반포’, ‘목동’에서 역명 개정을 추진한 

배경에는 이들 이름의 반사 효과, 즉 서울에서도 ‘부동산 강세 지역’이라

는 것에 중점을 뒀기 때문이다.

<표 2>에서 봤을 때 지하철 역사 이름 제 ․ 개정은 주로 공무원형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초창기는 대부분 공무원형이었으나 2000년 

대 들어 정치가형이 나타났고, 2010년 들어 복부인형이 등장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역사의 이름이 사용가치가 아닌 교환가치로 전환했음을 

알 수 있는 경험 증거다.

<표 2> 지하철 역사 이름 개정의 유형

개정 전 역명 현재 역명 개정 
시기 개정 사유 유형

화양역 건대입구역 1985년 역명과 지역의 불일치 공무원형

휘경역 외대앞역 1996년 역명과 지역의 불일치 공무원형

광희문역 청구역 1997년 다른 역으로 혼동 우려 시민운동가형

남한산성역 산성역 1998년 다른 역으로 혼동 우려 공무원형

단대역 남한산성입구역 1998년 다른 역으로 혼동 우려 공무원형

개농역 개롱역 2000년 한글표기법 변화 공무원형

김포국제공항역 김포공항역 2001년 인근 지형 지물 변화 공무원형

구로공단역 구로디지털단지역 2004년 인근 지형 지물 변화 정치인형

가리봉역 가산디지털단지역 2004년 동이름 변경 정치인형

시흥역 금천구청역 2008년 다른 지역으로 혼동 정치인형

동대문운동장역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2009년 인근 지형 지물 변화 공무원형

성내역 잠실나루역 2010년 다른 지역으로 혼동 복부인형

성북역 광운대역 2013년 역명과 지역의 불일치 정치인형

신천역 잠실새내역 2016년 다른 역으로 혼동 우려 복부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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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지하철 역사 이름을 제 ․ 개정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요구가 반영되

어 협의가 이뤄지는 경우와 지역사회 요구보다는 관주도로 제 ․ 개정하는 

경우의 한 축과 제 ․ 개정의 사유가 지하철 역사 명칭이 갖는 사용가치에 

중점을 두는 경우와 교환가치에 중점을 두는 경우의 한 축으로 각각의 

차원에 속하는 사례들을 범주화를 시켜 본 결과, 많은 수의 제 ․ 개정은 

관 주도 사용가치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개정 사유만 놓고 

보면 모든 제 ․ 개정은 이용객의 편의 및 시대 흐름에 따른 지형지물의 

변화라 할 수 있겠지만 그 이면을 보면 단순히 사유 그대로 믿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밝혀졌다. 

특히 민 주도 교환가치중심의 사례에서는 인터넷 카페에서 그들만의 

이야기를 분석해봤을 때, ‘좋은 동네 vs 후진 동네’, ‘부동산’이라는 이유

로 지하철 역사 이름 제 ․ 개정을 시도했음을 알 수 있었다. 지하철 역을 

통해 주거지의 구별짓기가 이뤄지고, 지하철 역을 통해 ‘집값상승’을 추

구하고 있는 모습은 표면에서 알 수 없는 이면의 모습이었다.

이 연구는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내에서의 지하철 역사 이름 제 ․ 개정

을 중심으로 다뤘지만 수도권 지하철이나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들 지역까지 사례로 연구하

면 보다 풍부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대학교들이 지하철 역사 

이름에 자신들의 학교 이름을 넣기 위한 민원들을 본 논문의 분석틀로 

바라보면 또다른 논문이 나올 수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종교

계나 기업과 관계 또한 지하철 역사 이름의 제 ․ 개정에 영향을 끼쳤음을 

봤을 때. 대상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하철 역사 이름의 

가치 변화는 결국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사용가치보다는 교환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즉 사용가치의 교환가치로 이동, 즉 지하철 역사 

이름도 자본주의로 이행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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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hange in the Value of Subway Station:
Focusing on the Name of the Subway Station in Seoul

SeiJoon Park, Duksung Women’s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meaning of subway station names. And 

through this, it is to find empirical evidence of “La Distinction” process of the 

people who live there. The detailed goal of achieving this objective is to analyze 

and categorize cases. Identify the subject of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nd 

revising subway station names to achieve detailed goals. In addition, it is divided 

into the exchange value and the use value of the name of the subway station. 

The content of this study first distinguishes the subject and content of changing 

the name of the subway station. The subject is divided into the subject of the 

process of enacting/amending the subway station name, and the content is divided 

into the exchange value and the use value of the station name. The subject was 

classified into cases where it was enacted/revised by local communities or civic 

groups and government-led organizations. The content was divided into cases 

where the reasons for enactment/revision focused on the use value of the subway 

station name and the case where the exchange value was focused.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enactment/revision of the station name 

changed from government-led to private-led. It was also confirmed that people's 

view of station names shifted from the use value to the exchange value. The 

reason for the move was the desire to increase assets and “La Distinction”. In 

the name of the subway station, capitalism called relocation could be confirmed 

as the exchange value of the value of use.

Keywords: Cultural Capital, Subway, La Distinction, The Exchange Value, The 

Use Value


